
계급 모순 한순간에 타파한 ‘불성론’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불성은 도대체 인성인

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중국 남북조 시대의 사

회 및 정치문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남북조

에 유행한 사부경(유마ㆍ열반ㆍ법화ㆍ화엄), 삼

부론(섭대승론ㆍ십지경론ㆍ대승기신론)의 중요

한 의제는 모두 불성에 관한 문제이다. 성불은 과

연 현세인가 아니면 미래인가, 만약에 ‘불성’이 

있다면 ‘본유(本有)인가 시유(始有)인가?’의 문

제였으며, 만약에 성불을 한다면 타력에 의한 것

인가, 아니면 자력인가 등의 문제도 포함 되었다.   

남북조에서 발생된 불성론에 관한 논쟁은 위진 

시기의 ‘반야공성’이 유행한 후에 출현하기 시작

했다. 불성의 문제가 전개된 것은 중국불교의 새

로운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하다. 이

점은 불교 내부 교리에 대한 새로운 사상적 발견

이자 논리의 탄생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당

시 사회의 계급제도와 깊은 연관성이 자리하고 

있다. 마치 인도의 유가행파가 주장한 불성에 대

한 ‘오종설’은 당시 인도사회의 계급제도를 반영

했던 것과 유사점이 있다. 중국에서 한말 이래로 

세족문벌제도(世族門閥制度)가 형성됐는데 이러

한 제도의 요점은 바로 문벌 출신의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 및 그에 수반되는 

일체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른바 “상품무한문(上

品無寒門ㆍ상품은 가난이 없다), 하품무세가(下

品無世家ㆍ하품은 세가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

것은 정치 제도와도 맞물려 있다. 남북조시기에 

이 문벌사족제도의 발전은 이미 교착상태에 빠진 

정치 제도였다. 비단 사람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

제적 지위 등 모두 문벌사족 출신들에 의해서 결

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들의 재능 

및 인품의 우열조차도 모두 문벌사족출신들이 표

준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

은 역시 이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들은 모두 

어떠한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닌 선천적으로 나

면서부터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불성론의 논쟁은 바로 이러한 모순된 사회배경

을 무대로 출현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치제도 및 

사회적 제도 하에서 볼 때, 불성론은 매우 파격적

인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남녀노소 빈부귀

천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불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누구나 열심히 수련하고 노력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설사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러한 사상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

에게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불성의 관점에

서 보면 성인과 범부가 차이가 없고, 더욱이 불성

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대등

한 존재로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계급적인 사회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내지 불합리성을 한순간에 타파한 것이 바로 불

성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잠시 당시 중국사회에 만연했던 고유한 사상적 

관습 및 관념을 살펴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맹자

는 전국시대의 경험에 입각해서 각국의 흥망성쇠

와 혼란스러움을 다스릴 수 있는 규율을 총괄해

서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정설(仁政說)

이다. 그의 인정설은 이민위본(以民為本ㆍ백성이 

근본이 된다)으로, 민본사상의 주요한 명구인 “민

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為貴，社稷次之，君為

輕)”을 제시했다. 이 뜻은 백성이 우선이고 다음

이 국가이고 군주는 최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백성과 사직에 비하면 군주의 위치가 그리 중

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사직은 

국가 존재의 기본 바탕이 되고, 군주의 지위 및 권

력은 백성들이 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백성이 

없으면 군주도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군주

는 응당히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또한 위정자는 백성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

야 하고, 만약에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군주가 있

다면 백성은 그 정권을 무너뜨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곧 이 내용은 군주가 백성을 어떻게 대하

고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국가의 흥

망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민심

의 향배를 매우 중시하면서 역사를 반추해서 반

복적으로 일어난 사건과 사례들을 인용해서 득천

하(得天下)와 실천하(失天下)에 대한 문제를 논

했다. 비록 맹자는 공자의 덕치(德治)사상을 계

승발전해 인정(仁政)설을 발전시켜, 곧 이덕복인

(以德服人)으로 그의 정치사상에 핵심을 삼기도 

했지만, 사실 맹자의 정치론인 인정설은 곧 왕도

설로서 본질은 봉건정치계급의 봉사를 위한 것이

었다. 심지어 그는 육체노동자와 정신적인 노동

자를 구분해서, 육체적인 노동자는 군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이 당시 사회는 여전히 불평

등한 관습 및 관념의 사회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고유한 사상이 주류가 되어서 

긴 시간 동안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차에 ‘일체중

생개유불성’이라는 사상적 모토는 분명 어떤 부

류(대부분 하층민)의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움이자 

파격적인 소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 후 이 불성론

이라는 사상적 개념은 중국선종을 탄생시키는 중

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동시에 선종의 양대 사상

의 한 축을 이루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일체

중생개유불성’이라는 사상은 당시 전쟁이 잦은 

불안정한 사회에서 하나의 빛이 되어 주었고, 새

로운 삶으로 인도해준 길잡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초기선종의 형성과 성립과정 및 구성원

을 살펴보면 그 해답은 더욱 더 선명해 진다. 

 

따라서 남북조시기로 접어들면서 불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동시에 불성

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러

나 불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 모두 일

치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대반열반경〉

의 전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도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번역본을 의지

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도 모른

다. 이때 각기 다른 관점으로 불성을 바라보다보

니 명칭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양상이 나타났

다. 길장은 〈대승현의(大乘玄義)〉에서 말하기를 

“경 가운데는 불성, 법성, 진여, 실제, 등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모두 불성의 이명이다. 왜냐하면 

〈열반경〉에서 스스로 불성에는 여러 가지의 명칭

이 있다고 설하고 있다. 하나의 불성 이름이 법성

열반이며, 이름이 반야일승이며, 이름이 수능엄

삼매(首楞嚴三昧) 사자후삼매(師子吼三昧)이다. 

고로 알라 성현은 근기를 따라서 방편을 쓰기 때

문이다. 모든 경 가운데 설한 이름이 같지 않다. 

고로 〈열반경〉에서 이름은 불성이 되고, 〈화엄

경〉에서 이름은 법계가 되고, 〈승만경〉에서 이름

은 여래장자성청정이 되고, 〈능가경〉에서 이름은 

팔식이 되고, 〈수능엄경〉에서 이름은 수능엄삼

매가 되고, 〈법화경〉에서 이름은 일도일승(一道

一乘)이 되고, 대품에서는 이름이 반야법성이 되

고, 〈유마경〉에서는 이름이 무주실제(無住實際)

가 된다. 이와 같은 명칭은 모두 불성의 이명이 된

다.”고 적고 있다. 

 

당시 불성에 대한 관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

누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남도(南道)는 법성, 진

여 등을 의지해서 불성이 본유(本有)에 가깝다고 

보았고, 북도(北道)는 아뢰야식을 의지해서 무루

종자가 새롭게 훈습을 기다리는 것이 있기 때문

에 불성은 시유(始有)와 상통한다고 보았다.  

길장은 〈대승현론(大乘玄論)〉에서 삼론종의 

중도사상을 가지고 불법을 논증하면서, 당시 많

은 불성론의 연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이 있다. 대체로 11가설이 있었는데, 내용은 아

래와 같다. 

“고래로 서로 전해서 해석한 불성이 같지 않다. 

… 제1가는 중생으로서 정인불성(正因佛性)을 삼

았다.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을 구비했으며, 정인

(正因)은 모든 중생을 말한다. 곧 중생이 정인불

성이 된다. 제2가는 육법(六法)으로 정인불성을 

삼았다. 육법은 오음(五陰)과 가인(假人)을 말한

다. 즉 오음과 사람을 육법이라고 한다. 곧 육법

이 정인불성이 된다. 제3가는 심으로서 정인불성

을 삼았다. 무릇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무상보리

를 얻는다. 심식은 목석무정지물과는 다르다. 갈

고 닦으면 반드시 성불한다. 곧 심이 정인불성이 

된다. 제4가는 명전불휴(冥傳不朽)한 것으로 정

인불성을 삼는다. 이것은 앞전에 심으로서 정인

을 삼는다는 것과는 다른 해석이다. 바로 신식(神

識)에 명전불휴(冥傳不朽之性)의 성이 있다는 것

을 밝힌 것으로, 곧 이것을 써서 정인이 된다는 것

이다. 제5가는 고를 피하고 낙을 구하는 것으로써 

정인불성을 삼는다. 일체중생은 고를 피하고 낙

을 구하는 성(性)이 있다. 경에서 말하기를 만약

에 여래장이 없으면, 고락을 싫어하고 열반을 구

하려고 하지 않는다. 때문에 피고구락(避苦求樂)

이 정인불성이 된다. 제6가는 진신(真神)으로 정

인불성을 삼는다. 만약에 진신이 없으면, 진불(眞

佛)을 이룰 수가 없다. 고로 진신(真神)은 정인

불성이 된다. 제7가는 아뢰야식자성청정심(阿梨

耶識自性清淨心)으로서 정인불성을 삼는다. 제8

가는 당과(當果ㆍ當來之果)로서 정인불성을 삼

는다.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당래

에 반드시 모두 성불한다는 것이다. 제9가는 득불

의 이치(得佛之理)로서 정인불성을 삼는다. 제10

가는 진제(真諦)로써 정인불성을 삼는다. 제11가

는 제일의공(第一義空)으로서 정인불성을 삼는

다. 고로 경에 이르기를 불성의 이름이 제일의공

이다. 고로 제일의공은 정인불성이 된다”고 했다. 

여기서 길장은 제1가와 제2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았다. 일체중생은 오온으로 화합되어서 형성되

었기 때문에 육법으로서 정인을 삼는다는 모두 

사람을 세워서 설한 것이고, 또 단지 사람을 보는 

각도가 다를 뿐 뜻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종

류가 된다는 것이다. 제3가부터 제7가까지도 역

시 동류로 보았다. 곧 심의 본체는 곧 불성이며, 

심의 작용을 불성이라고 할 때, 모두 심을 불성이

라고 보기 때문에 모두 동류라는 것이다. 제8가에

서 11가까지는 모두 성불의 이치에서 불성을 분

석한 것이라고 해서 동류에 포함시켰다. 

이와 마찬 가지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남북조시기에는 불성문제가 사회적인 이슈이자 

토론 거리가 되었다. 이후 불성론 선종사에서 그

야말로 매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선종사

에 이론적 사상적으로 많은 조도 역할 및 선종의 

사상을 빛내는 임무를 담당했다. 

〈동국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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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性’ 등장, 中불교 새 국면

“누구나 정진수행하면 成佛”

중국선종 탄생 결정적 역할

남북조시기 ‘불성’ 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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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
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
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
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
고 일체의 귀신이 범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
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
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
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
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한국스틸 고건축
국내최초

저렴한 비용!!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사 업 부

✽ 바늘 끝같은 정교함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스틸대웅전 ㅣ 스틸한옥 
일주문 ㅣ 한옥카페 ㅣ 문중재실 
전시장 ㅣ 한옥인테리어ㅣ 농막


